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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한창이던1952년 5월 25일전시연합대학으로처음문을열어 설립60주년을맞이하였습니다.

중부권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성장한 충남대학교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이제는대한민국을넘어

세계속의명문대학으로발돋움하기위한노력을펼쳐나가고있습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며, 미래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오늘을 반성하고, 또한 현재를

통해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계획하면서 인류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충남대학교가 60년의 역사를

되새겨보아야하는이유는과거를통해서앞으로의100년, 200년의미래를내다보고준비해나가야하기때문

입니다. 

수백년의역사를자랑하며발전을거듭해오고있는세계적인대학들은단한순간도지나간역사를 되돌아

보는데 게으르지 않았고, 대학 본연의 역할에만 매진해왔기 때문에 명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60년의 역사 동안 대한민국 교육계에 남겨 온 우리 충남대학교의 기록들도 지역의

자랑이자대한민국대학사의한페이지를차지하고있습니다.  

충남대학교60년사는충남대학교의탄생에서부터성장, 성인이되어대한민국을대표하는최고국립대학으로

발돋움하기까지의기록들이생생하게총망라되어있습니다.

60주년은한갑자를돌아맞이하는축제인동시에새로운삶의전환점입니다. 이렇게중요한시기에‘충남

대학교 60년사편찬위원회’가머리를맞대고간행한충남대학교 60년사는과거선배들이쌓아왔던역사적

기록물이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살아 숨 쉬는 증거이며, 앞으로 우리를 미래로이끌어갈원동력이

될것입니다.

2011년 8월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오랜 여정 속에 60년사 발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노력들이있었기에가능한일이었을것입니다.  

여기저기 산재해 있던 기록들을 모으고 다듬어 충남대학교의 역사로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여주신

명평근 위원장을 비롯한 60년사 편찬위원과 김원식 단장 등 60주년 기념사업추진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충남대학교 60년사 발간을 통하여 전 구성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이책이충남대학교의정체성과자긍심을심어주면서미래를향해나아가는지침서가되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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